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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급변하는 세계. 우리 앞에 놓여진 시대를 지칭하는 말 가운데 이만큼 피부에 와닿는 표현도 없을 것이다. 세계는 바뀌고 있다.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높은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치는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을까?

19세기 유럽 정치에서 가장 뛰어난 현실주의적 전략가 비스마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변화가 많을 때에 뛰어난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발소리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외투자락을 꼭 잡고 그와 함께 걸음을 옮기면 그것이 최선의 진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발소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물줄기를 잡으라는 말이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을 이해하라는 말이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 우는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92) 박사가 최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통해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툭 던졌다. 그는 다가올 사회를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라고 규정한다. 지식이 부(富) 창출의 열쇠라는 뜻이다. 지식사회를 규정짓는 세 가지 특징은 '무경계'(無境界), '신분 상승', 그리고 '잦은 성공과 실패'다. 때문에 지식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지식 노동자들이다. 이미 40년 전부터 사용되어진 지식 노동자라는 칭호는 '피고용자라기보다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지식사회는 '보스와 부하'가 아니라 '시니어와 주니어'로 이루어진 사회다. 

이러한 사회로의 변화는 200년 전에 있었던 산업혁명과 흡사하다. 18세기 말 증기기관의 발명은 동시대인(同時代人)들의 상상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증기기관은 50여년이 더 흘러 철도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다 할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1940년대 컴퓨터의 등장 역시 증기기관의 출현과 비슷하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1990년대에 널리 보급된 인터넷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인터넷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 처한 교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인터넷이 단지 성인물이나 오락의 전유물이 아니라 거룩한 지식 정보가 흘러가는 통로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제자훈련원은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과 정보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로 인터넷이 사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번에 새롭게 꾸며진 discipleN.com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제자훈련 사역의 접목 과정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으며, 각 과정마다 필요한 정보로 채워져 있다. 각 과정마다 개요, 실천지침, 도움을 주는 세미나, 각종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제자훈련 사역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각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컨설팅 사역이 개발되어 있는 것 또한 주목할 만 하다. 목회의 구석구석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커뮤니티 섹션에서는 제자훈련의 모델교회들의 사역의 핵심 노하우를 정리해놓았고 접목과정별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역자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료실과 방송국, 출판부 섹션에서는 제자훈련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자료들이 올려져 있다. 단, 목회자들에게만 공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볼 수 있다. 여기 discipleN.com에는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목회의 자료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전국에 흩어진 100여개 모델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을 담아가면서 더욱 충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자로서의 우리 역할이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식사회가 지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도자인 우리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앞으로의 비전을 잇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영적 직관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깊은 영성을 형성하기 위한 자신만의 시간과 같은 비전을 함께 소유한 동역자들간에 만나 교제하는 오프라인 공동체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된 discipleN.com이 모든 사역자들의 영적 갱신과 부흥의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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